
<2016년 6차>

공사-동경급행전철 화상회의 결과보고

1 회의개요

  q 일    시: 2016년 12월 14일(수) 11:30 ~ 12:30

  q 장    소: 5층 소회의실

  q 회의방법: 모바일기기(태블릿PC)를 활용한 원격 화상회의

  q 참 석 자

공    사 동경급행전철(도큐)

부  서 직 책 이  름 부  서 직 책 이  름

전략사업본부 

해외사업처

부 장 심 승 무
사업통괄부 

기획과

과 장 오리 요시오미

대 리 홍 은 숙 과 장 가지타니 토시오

주 임 김 정 환 주 사 다케다 히로미

2 회의내용

  q 제8차 포스터교환, SNS 사업 진행현황 확인

   ❍ 게시기간: 2016. 12. 16. ∼ 2017. 2. 15.(2개월간)  

   ❍ 게시장소 

- 공사: 157개역 4매씩

- 도큐: 97개역 1매씩(히카리에는 빈 공간이 없어 게시 불가)

❍ SNS 게시일: 포스터 게시일과 동일

q 콜롬비아 재원조달 방안 사업 관련 질의

❍ 배경 : 공사에서 수주한 ‘콜롬비아 도시교통인프라 재원조달 방안 

수립’ 사업 관련, 일본 사례 수집을 위하여 질의 



❍ 질의 및 답변 요약

Q. 도큐가 메트로 사업 초기에 수송수입만으로는 적자였을 텐데, 이

를 해소하는 어떠한 부대사업을 하였나?

A. 일본의 사철은 건설, 부동산 업자가 개발을 위하여 주변에 지하

철을 건설하는 사업모델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적자

가 아니었고, 한국과는 지하철 사업모델이 완전히 다르다.

Q. 일본은 지하철 운영사업 자체가 적자가 아닌가?

A. 일본은 총괄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적정수준의 운임을 받고 

있으며 수요 또한 크므로 적자가 아니다. 

Q. 우리는 지하철 부족한 지하철 건설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을 연구하고 있다. 일본은 건설단계에서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지 궁금하다.

A. 도쿄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 츠쿠바 익스프레스를 연구하는 것

이 도움이 될 것이다. 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저렴하게 수용하고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법 등이 츠쿠바 익스프레스 

건설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외에도 각종 개량 사업을 할 때에는 

택지법 등에 따라서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건설 10

년 전부터 요금에 10년 후 건설비용을 계상하여 미리 받아 건설 

비용을 마련하기도 한다. 편리성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철도

회사가 수익 이내에서만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도 있다.

Q. 적자를 부대사업으로 해소하는 예는 없는가?

A. 동경메트로가 좋은 예다. 동경메트로는 민영화 전 정부, 동경도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국영기업이었으나 민영화 후 적자에 

직면한다. 대부분 지하구간으로 지상 개발도 어려웠다. 그래서 

역사시설을 활용한 부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수익

이 엄청나다.

※ 추가 질의는 이메일로 하기로 함.



q 기타토론

❍ 공사 통합 진행 사항 질의 및 설명

- 통합 진행 상황 및 일정 설명

- 통합 전 MOU 승계 위한 별도 업무 발생 시 상호 협조 합의

- 통합 후 교환 연수 시 도큐에서 서울 메트로 구간도 방문할 수 

있어 도큐의 기대가 큼

q 차기 화상회의 일정

❍ 2017. 2. 23(목) 오전 10:30

3 회의사진

 끝.


